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제20563호 ��
스포츠

내일은없는KIA 타이거즈의총력전이

펼쳐진다

KIA는 2주 연속 2승 2패 2우천취소의

성적을 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아직 선

두 질주에 여유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

는상황이다

1위 행진을 이끌었던 선발진에 균열이

발생했고 두산 베어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두산은지난 13일NC와의맞대결에

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2위 자리

를차지했다 반 경기차로 NC를 3위로밀

어낸두산은 6경기차밖에서KIA를기다

리고있다

KIA에겐 가시밭길 같은 한 주가 기다

리고있다

1516일 안방에서 3위 NC와 상대하는

KIA는 1718일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

과힘겨루기를한다 주말에는 SK와의홈

2연전이준비됐다

큰산들이버티고있는한주다 특히주

중 4연전은 13위 팀의 향방을 바꿀 중요

할승부처다

올 시즌 KIA는 NC 두산과한치양보

없는팽팽한힘겨루기를하고있다 NC와

의 올 시즌 전적은 6승 1무 6패 두산과는

5승 5패로우열을가리지못하고있다

정규시즌 1위라는 목표는 물론 한국시

리즈라는고지를생각하면두팀은반드시

넘어야할산이다

새로운한주 마운드고민이깊다

KIA는 15일 다승 단독 1위 양현종을

내세워 NC 구창모와의 맞대결을갖는다

또양현종을시작으로오래쉬었던헥터가

출격해 기싸움에 나선다 가장 믿음직한

선발을 투입해 한 주를 시작하지만 남은

경기들이 고민이다 일단 전반기 깜짝 스

타로 마운드에 힘을 보태준 임기영과 정

용운이선발진에서빠졌다

임기영은 지난 8일 넥센전에서 32이닝

10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 5실점으로 패

전투수가됐다 후반기 4경기평균자책점

은 1000 3패만 기록한 뒤 엔트리에서 말

소됐다

정용운도불펜에서두차례좋은피칭은

보여줬지만 선발로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선발로 나온 최근 두 경기에서 모

두 1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결국

엔트리에서제외됐다

시즌 초반 언급되던 임시 선발이 다시

화두가됐다 임시 선발 첫 카드로 선택됐

던 배힘찬은 지난 13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된 상황 투

입시점과자리는아직미지수다

여기에 남은 한자리도 채워야 한다 다

음턴을기약했던임기영의가세가늦어질

전망이다 임기영은 어깨가 불편해 재활

조에서재충전을하고있다

타선의상승세가그나마위안이다김선

빈이돌아오면서힘이붙은타선에부진하

던 안치홍과 나지완도 제 자리를 찾아가

는모양새다 KIA는최근 3경기에서 29점

을 만들어내는 등 화력 재점화에 성공했

다전반기의폭발적인집중력이아쉽지만

타격부진에서는벗어났다

톱타자 이명기의 컨디션이 폭발력의

관건이다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이

명기는 지난 주말에는 탈수 증세를 보여

선발라인업에서제외되기도했다

마운드 고민에 빠진 KIA가 매서워진

창으로1위확정에속도를낼수있을지주

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힘빠진 마운드 고민힘붙은 방망이 위안

KIA 타이거즈가 제72주년 광복절

을 기념해 815 저지와 815 야구 모

자를출시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

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815 저지는

태극기를 디자인 요소를 활용

TIGERS 워드마크 색상을 태극문양

으로 표현하고 배번에 4괘(건곤감리)

를패턴화했다

또소매에태극기패치를부착해광

복의의미를되새길수있도록했다

815 야구모자 역시 T로고를태극

문양으로 표현하고 챙 안쪽에 4괘(건

곤감리)를패턴화했다

KIA 선수단은 15일 광주기아 챔

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

스와의홈경기에 815저지를입고나

선다

한편 이날 선수단이 입는 815 저지

(8만9000원)와 모자(3만5000원)는 챔

피언스 필드 5번 출입구에 위치한 마

제스틱 클럽하우스 스토어와 온라인

몰 라커디움(tigerslockerdium

com)에서판매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NC두산과 주중 4연전 험난한 한 주주말엔 SK전

임기영정용운선발진빠져김선빈복귀로타선활기

KIA 오늘 815 저지 입고 경기한다

워드마크태극문양표현하고배번에 4괘 패턴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1삼성증

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49위에올랐다

정현은 지난주 56위에서 7계단 오른

49위에자리해자신의종전최고순위인

51위를돌파했다

지난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ATP 투어 로저스컵 3회전까지 진출한

정현은랭킹포인트 90점을추가해 2015

년 10월에 기록한 51위보다 두 계단 높

은 49위로상승했다

한국 선수의 ATP 투어 단식 최고 랭

킹은은퇴한이형택(41)이 2007년 8월에

달성한 36위다

앤디 머리(영국)와 라파엘 나달(스페

인)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여전히 1위

부터 3위까지유지했다

13일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에서 개막한 ATP 투어 웨스턴 & 서던

오픈결과에따라나달또는페더러가 1

위자리에오르게된다

머리는부상으로이대회에불참하며

나달은 4강페더러는우승할경우세계

1위가될수있다 연합뉴스

양현종 김선빈

한국테니스간판정현세계랭킹 49위로 껑충

2017 KBO리그팀순위 (14일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05 67 1 37 0644 00

2 두산 106 61 2 43 0587 60

3 NC 108 62 1 45 0579 65

4 LG 104 54 1 49 0524 125

5 넥센 110 57 1 52 0523 125

6 롯데 109 54 2 53 0505 145

7 SK 112 55 1 56 0495 155

8 한화 106 43 1 62 0410 245

9 삼성 110 43 4 63 0406 250

10 kt 106 35 0 71 0330 330


